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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생활치료센터 시설 확보에 총력
- 강화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로 총 6개소, 1,129명 수용 가능 -

- 박 시장, 강화 생활치료센터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-

추석연휴를 전후로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발생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

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인천시가 강화군 소재 S 유스호스텔을 

생활치료센터로 신규 지정해 병상자원 추가확보에 나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9월 27일부터 강화군 S 유스호스텔 생활치

료센터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코로나19 경증·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생활치료센터 

S 유스호스텔은 85실 규모로 170명의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.

이로써 인천시는 생활치료센터 총 6개소에 1,129명의 환자를 수용할 

수 있게 됐다. 자칫하면 코로나 중증환자 대상 병상부족으로 이어질 

수 있는 최근 급증세에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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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존 5개소 (영종 경정훈련원, sk 무의연수원, 청라 하나글로벌연수원, 백세

요양병원,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)

그동안 인천시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신속하고 광범위

한 선제검사를 통해 모범적인 인천형 방역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발생

추이를 보여 왔다. 그러나 9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생

활치료센터는 9월 25일 기준 가동률 82.4%에 이르고 있다.

이에 따라 인천시는 신속하게 추가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확보하고 추

후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관내 학교 기숙사 및 호텔 등 운영 가능한 

시설을 검토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.

박남춘 시장은 9월 27일 오전 강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

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“명절연휴 이후 타 지역 방문자 

및 가족단위 접촉자로 인한 검사가 몰리면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

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각 군·구 차

원에서 적극적인 생활치료센터 시설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”라고 하

면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

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 ※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  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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